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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알찬미는 최고품질 벼로써,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고품질쌀 생산 및 외래 품종 대체를 위해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. 

본 연구는 중부평야지에서 알찬미의 이앙적기, 질소시비량 및 재식밀도를 구명하여 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

관적인 시험 결과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중부 평야지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벼 재배시험 포장(수원)에서 2020~2021년에 수행하였다. 최적 

이앙시기 구명 시험은 2020년에는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5회 기계이앙하였다. 2021년에는 조기 이앙을 

고려하여 5월 5일, 5월 25일, 6월 10일, 6월 20일, 그리고 6월 30일 총 5회 기계이앙을 하였다. 재식거리 시험은 중부평야지 표

준 재식거리인 30×14㎝ (80주/3.3㎡)와 이보다 드물게 심은 30×18㎝ (60주/3.3㎡) 두 수준으로 6월 10일에 기계이앙하였다. 

질소시비량 시험은 5, 7, 9kg/10a세 수준으로 처리하였고, 6월 10일에 기계이앙하였다. 시험구는 단구제로 하고 처리 당 3반복

으로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이앙시기별 완전미수량은 2020년에는 6월 10일 이앙에서 가장 많았고, 2021년에는 6월 20일 이앙에서 가장 많았다. 기존의 

이앙적기인 5월 30일 대비 6월 10~20일 이앙에서 완전미 수량이 50~59kg 높았다. 2021년의 경우 농가 현장의 이른 모내기를 

하는 5월 5일 보다 6월 20일 모내기에서 완전미 수량이 86kg 높았다. 완전미 수량을 고려할 때 중부평야지에서 알찬미의 이앙 

적기는 6월 10일~20일로 판단된다. 이는 기존의 이앙적기 또는 온난화 기후 조건에서의 이른 모내기에 비해 적기 모내기를 

할 때 수량의 증대 효과라고 볼 수 있다. 질소시비량은 현재 표준질소시비량인 9kg/10a와 7kg/10a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

질소시비량 5kg/10a 수준에서는 완전미 수량이 감소하였다. 따라서 중부평야지에서 알찬미의 질소시비량은 7~9kg/10a가 적

당할 것으로 보인다. 기존 표준시비량인 9kg/10a 수준에서 7kg/10a로 질소시비량을 적게 주면 비료를 절감할 수 있고, 시비량 

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재식거리의 경우 30×14cm(표준)와 30×18cm사이에 유의한 

차이가 없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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